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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케냐에서 최동훈 장순자 선교사 문안 드립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 속에 건강히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image: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주님 오실 날 까지 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가리시는 이슬람교도의 시아파 본거지요, 테러범들의 은신처입니다. [image: C:\Users\Dong Hoon Choi\Pictures\FBook Use\1382250342249.jpg]그래서 가리사에서 크고 작은 테러가 났었고, 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들 마 져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물란 조 마을 센터까지 알샤바브 잔당 패거리들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이 들이 언제 우리 교회에 폭탄을 던질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주님께 막이고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단 되었던 유치원 공사가 8월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지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놀이터 공사도 시작 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방해 없이 건축 공사가 잘 끝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image: ]요즘 청년들은 실리적이고, 영리해서 손해 보는 일 하지 안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일만을 하기 원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수준에 따라 기준을 두고, 나는 사랑 받기 위해서 태아 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신 분으로만 생각 한 청년들이 많다던데 … 
요즘 청년 같지 안는 한 쌍의 선교에 헌신된 신혼 부부를 소개합니다

[image: ][image: ]양경선(36) 신랑과 이지선(30) 신부는 2013년 5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아프리카 케냐 광야 벌판 모래밭에서 오랫동안 이슬람교를 믿고 살고 있는 이들 속으로 들어 와서 신혼 살림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이 신랑 신부는 결혼 하면서부터 서로 약속을 하고, 혼수 작만할 돈과 직장 퇴직금과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 모두 1500만원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 부족과 같이 광야 모래밭에서 살면서 식수로 어려운 문요야야 부족에게 우물을 파주고, 배고파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부탁도 안 했는데 사역에 필요한 장비와 교재와 준비물들을 가지고 와서 신랑은 청소년 들에게 태권도와 축구, 컴퓨터를 가르치고, 신부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학 공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사역들을 이들이 와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 갖기도 쉽지 안는데, 이 신랑 신부는 연봉 4천만원인 좋은 직장을 미련 없이 사표를 내고, 아프리카 붓이 속에서 물도 불도 없는 곳, 전갈, 모기가 득실거리는 이곳에, 교회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어디서 후원 받지도 안고, 본인들이 와서 신혼 살림을 차리겠다고 자비로 자진해서 왔습니다. 
[image: ]제가 55세에 선교사로 나와서 이제 70세가 되고 보니 나도 모르게 약해 저서, 어느 때는 힘들어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사역을 보고 저는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선교사들이 감동 받고 있으며, 이 부족에서는 천사부부가 찾아 왔다고 기뻐하면서, 좀더 있기를 원하는데, 11월 6일날까지만 6개월 비자를 얻고 있습니다. 3개월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케냐 방문비자는 6개월 밖에 안줍니다. 그리고 3개월 연장하려면 케냐와 접근해 있는 탄자니아와 우간다가 아닌 제 3국에 나갔다가 들어 와야 합니다.  몇 일 전에는 양 선교사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많이 힘들었는데도, 현지의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3개월 더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경선 이지선 신혼부부 선교사는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유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선 선교사 신혼부부를 본받아 많은 믿음의 젊은 신혼부부 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선교 지를 향해 6개월 이나 1년쯤 나와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의료 진료소를 오푼 하게 됩니다.  의료원을 오푼 하가 위해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이들에게 매달 월급을 지불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지금 것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료 진료소를 지어 주신 이경옥 장로님께서 여기까지 책임 지시기로 해서 오푼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 오셔서 좀 도와 주십시오. 특별히 은퇴하신 믿음의 의사님들 부담감 갖지 말고 한 주도, 한 달도, 일년도, 좋습니다. 오셔서 꼭 좀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2013년 10월 기도제목을 보내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1. 유치원 공사와 놀이터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2. 양선교사 부부 3개월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3. 테러로 부터 위협 받지 안고 정세가 안정 되도록
4. 문요야야 부족이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프리카 케냐에서
최동훈 장순자 선교사 올림
[image: C:\Users\Dong Hoon Choi\Pictures\2013년도\2013 년사역\9, 10월 사진\Galaxy S4\20130921_064542.jpg][image: C:\Users\Dong Hoon Choi\Pictures\2013년도\2013 년사역\8월 물란조\DSC042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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